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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 캠핑마니아들의차…더기아PV5 계약개시
PBV전용 E-GMP.S 최초적용해공간활용성극대화

목적기반모빌리티…사무실 캠핑카 택배차자유자재변신

세제혜택보조금반영시패신저3000만카고2000만원대

택배차량으로활용중인더기아PV5카고외장. LG전자와협업전시한기아PV5슈필라움스튜디오콘셉트카. <기아제공>

차박캠핑마니아들이손꼽아기다려온기아최

초의전기목적기반모빌리티(PBV) 더기아 PV

5(PV5) 계약이10일부터시작된다.

9일기아에따르면PV5는PBV전용전동화플

랫폼 E-GMP.S 를 최초 적용한 차량으로, 단순

이동만이아닌물류,레저활동등다양한목적으로

사용할수있다. E-GMP.S 는 전기차전용플랫

폼E-GMP의기술력을바탕으로개발됐다.

PV5는전기차전용구조덕에편평한플로어와

넓은 실내화물 공간 등 탑재가 쉬운 구조를 갖춰

공간활용성을극대화한점이특징이다.

기아는 차량그이상의플랫폼이라는슬로건아

래실용성을겸비한PV5를개발했으며, 목적기반

모빌리티라는 타이틀답게 차량이 사무실로 변신

할수있고,캠핑카,택배화물차,휠체어전용차등

으로도전환가능하도록했다.

기아는또기본차체와플랫폼위에고객요구에

맞는다양한모듈(어퍼보디)을탑재할수있도록

차량을디자인하고,향후파생모델이지속해출시

될수있게했다.

우선PV5는루프, 도어등주요차체부품을모

듈화한 플렉시블바디시스템으로고객요구에따

라시트를배열할수있는 패신저와상용목적으

로적재용량을선택할수있는 카고 모델부터출

시한다.기아는이후교통약자의이동편의성을위

한차량,레저와휴식에최적화된 라이트캠퍼 ,패

신저고급화모델 프라임 ,냉동탑차,미닫이탑차

등다양한모델을추가로선보일예정이다.

PV5 패신저는여유로운실내공간을갖추고있

으며, 기본적인이동기능은물론차박, 피크닉등

이가능한 모델이다. PV5 패신저는 2995㎜의 축

간거리로넓은실내공간을제공하고탑승인원과

목적에따라1 2 3열시트배열도조정할수있다.

먼저출시된 5인승 2-3-0 트림의경우 2열시

트를접는기능이적용돼사용목적에따라활용가

능하며트렁크용량은최대 2310L까지확장할수

있도록했다.

또장애인노약자등교통약자를위한저상화플로

어설계를통해2열스텝고(지면에서2열도어스텝

까지의높이)를 399㎜까지낮췄고, B필러에긴어

시스트핸들을달아누구나쉽게탈수있도록했다.

슬라이딩도어개방폭은휠체어도통과할수있

는775㎜수준으로확보했다.

PV5 패신저는 최고 출력 120kW, 최대 토크

250Nm의전기모터와71.2kWh용량의배터리가

탑재돼 1회충전시 358㎞를달릴수있다. 전비는

4.5㎞/kWh다. 외장색상은7가지, 실내색상은3

가지다.

상용목적인PV5카고역시넓은화물공간에낮

은적재고(지면에서테일게이트개구부최하단까

지높이)로공간활용성을높였다. 적재용량에따

라컴팩트,롱, 하이루프트림으로나뉜다.

PV5카고는롱트림기준전장4695㎜로화물을

최대4420L까지적재할수있다.트렁크개구폭도

1343mm에달해국내기준1100㎜Ⅹ1100㎜규격

파렛트도실을수있다.

또적재고를419㎜로낮춰상하차작업이수월하

고열림각도를95도, 180도로조정가능한양문형

뒷문으로작업편의성을높였다.여기에조명그물

망고정 장치 등 업무에 필요한 용품을 장착할 수

있는 L-트랙마운팅을적재공간에적용했다.

PV5 카고는 71.2kWh 용량의배터리를탑재한

롱레인지모델과 51.5kWh 용량의배터리인스탠

다드모델이있다. 1회 충전주행가능거리는각각

최대 377㎞(전비 4.7㎞/kWh), 280km(전비 4.8

km/kWh)다. 외장색상은3가지, 실내색상은딥

네이비 단일 색상이다. PV5는 모델 구분 없이

PBV전용특화사양을대거탑재했다.

기아는 PV5에서 안드로이드 자동차 운영체제

(AAOS)기반PBV전용인포테인먼트시스템과

제삼자애플리케이션설치가가능한앱마켓을현

대차그룹최초로사용할수있게했다.

PV5가격은전기차세제혜택적용전기준패신

저 모델 베이직 4709만원, 플러스 5000만원이며

카고모델스탠다드베이직4200만원,롱레인지베

이직 4470만원이다. 전기차세제혜택, 보조금등

을반영하면패신저와카고모델은각각3000만원

중후반대, 2000만원중후반대부터구매할수있을

것으로예상된다.

정원정 기아 국내사업본부장(부사장)은 PV5

는고객의비즈니스와라이프스타일에맞춰변화할

수있는혁신적인모빌리티플랫폼이라며 확장성

과실용성을바탕으로일상에새로운가치를더하

는경험을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

/김해나기자khn@kwangju.co.kr

美관세여파에도…현대차,인도브라질인니서잘나가네

크레타,인도2개월연속판매1위

브라질하반기50만대돌파전망

현대차 크레타 .

미국관세전쟁여파로세계완성차업체들의시

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스포츠유틸리

티차(SUV)크레타는인도브라질인도네시아등

에서선전하고있다.

크레타는특히인도에서2개월연속판매1위를

기록하면서현지돌풍을이어가는중이다.

9일인도자동차공업협회에따르면지난2015년

인도에서 출시한 크레타는의 지난 4월까지 누적

판매량은123만7404대로집계됐다.

인도의 국민SUV 라불릴만큼인기만점인모

델인크레타는2020년이후현지에서매년10%가

넘는판매증가율을보였으며지난해 2월출시 8

년만에누적판매100만대를넘겼다.

비포장도로가많고날씨가더운현지환경을고

려해고장력강판사용면적을확대하고뒷좌석에

어컨을기본사양으로탑재한점이크레타의인기

비결로꼽힌다.

크레타는지난해 3월과 4월인도에서각각 1만

6850대, 1만6056대가팔리며2개월연속현지판

매순위1위에오르기도했다.

올해이러한추세가이어진다면크레타는연간

판매20만대를넘겨연간베스트셀링카를넘볼수

있을전망이다.

현대차는 현지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고성능

크레타N라인 ,전기차 크레타EV 를출시했고

하이브리드모델도출시할것으로알려졌다.

크레타는 인도 외에도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

서현대차실적을견인하고있다.

브라질자동차유통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브라질에처음출시된크레타는올4월까지총47

만 7591대가판매됐고올해하반기누적판매 50

만대달성이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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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수입차판매전달대비증가 테슬라1위

전체판매는전년동기16.4%↑

지난달우리나라수입차판매가전달대비크게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고전 중인

미국전기차업체테슬라는우리나라월간판매에

서처음1위를기록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 5월 수

입승용차신규등록대수가전달(4월) 2만 1495

대보다 31.1% 늘어난 2만 8189대로 집계됐다고

9일밝혔다. 작년같은달(2만 4209대)과비교했

을때도16.4%증가한수치다.

특히테슬라는지난달수입차시장에서한국시

장 진출 후 처음으로 6570대 판매량으로 수입차

판매 1위 브랜드에 올랐다. 전달(1447대) 대비

354.0%급증한수치다.

메르세데스-벤츠(6415대), BMW(6405대),

포르쉐(1192대), 렉서스(1134대), 볼보

(1129), 아우디(1022대), 도요타(725대) 등이

뒤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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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차불법튜닝대포차등집중점검

국토교통부는 7월 11일까지행정안전부, 경찰

청, 지자체등관계기관과함께전국단위의불법

자동차일제단속을한다고9일밝혔다.

단속은매년상하반기2회실시하며이번단속

기간에는이륜자동차불법행위,불법명의자동차

등을중점적으로관리한다.

국토부는소음기불법개조, 등화장치임의변

경등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번호판미부착

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

로불법이륜차의단속을강화한다.

또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미등록운행,상속

이전미신고차량등불법적인운행에대해단속한

다.지난해자동차관리법개정에따라무등록운행

은2년이하징역또는2000만원이하벌금에서3년

이하징역또는3000만원이하벌금으로,타인명의

는1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벌금에서2년

이하징역또는2000만원이하벌금으로처벌이강

화됐다. /김해나기자khn@kwangju.co.kr


